
<서  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창조

하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침판이 없는, 나침판을 보지 않고, 항해하는 배는 그 넓은 바다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항해하다 암초란 것에 의해 좌초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천국이란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러나 천국이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좌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의 좌표대로 가지 않으면 좌초하는 배와 같다.

또한 선박이 출항할 때는, 어느 곳에 장애물인 암초가 있고, 언제 태풍이 올 것을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긴 항해에 필요한 Oil, 물, 양식, 의약품 등을 충분히 선적한 후 항해를 시작한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때에는, 고난의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하고, 장애물인 

악한 영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여 거기에 필요한 영권을 준비하고, 또한 

일용한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다.

말씀으로 나침판을 삼고, 기도로 능력을 충만케 한 후, 먼 항해를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먼저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인생이란 바다를 향해 나간다면, 분명히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 소홀히 한다면 구원의 여망은 사라질 것이다.

-. 성경이 나침판이라면, 창조는 그 나침판의 바늘과 같다.

-. 성경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라면, 창조는 그 방향을 실제로 가르쳐 주는 표시이다.

-.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세상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나침판)이고, 창조는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 즉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드러난 ‘모습’(바늘)이라고 할 수 있다.

-. 요약하면, 성경은 방향을 알려주고, 창조는 그 방향을 실제로 보여준다.


